
- 1 -

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11. 11.(수)

법무부, 비엔나·홍콩·서울서 국제 세미나 개최
법무외교를 통해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 개선에 기여

- ISDS 제도 개선의 핵심 논의인 국가의 반소(反訴)·상설 투자재판소 논의
- 국제기구·정부 관계자·학계·글로벌 로펌 등 세계 전문가 합계 280여 명 참여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0월 한달 간 오스트리아 비엔나(10. 13.),

홍콩(10. 21.), 서울(10. 29.)에서 3회의 국제투자분쟁(ISDS) 세미나를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ISDS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① 비엔나(10. 13.)에서 투자자로부터 ISDS를 당한 국가가 같은 절차

에서 투자자를 상대로 반대로 청구하는 국가의 반소(反訴, Counterclaim)의 도입,

② 홍콩(10. 21.)에서는 공기업·공공기관 등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국가귀속(Attribution)의 판단기준, ③ 서울(10. 29.)에서는 사건

마다 임시로 구성되는(ad hoc) 중재판정부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상설 투자재판소 설립을 각 세미나의 주제로 선정하여 개최하였습니다.

○ 위 세미나에는 ISDS 관련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학계, 국제

중재인, 글로벌 로펌 변호사 등 국내외 전문가 합계 280여 명(비엔나 

약 150명, 홍콩 약 85명, 서울 약 50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엔나) 국가의 반소(反訴)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회의 부대 세미나

□ 첫 번째 세미나는 10. 13.(화) 17:10~18:00(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UN

본부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개혁에서의 반소: 범위, 한계 및 규정 설계

방안」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무작업반*

회의기간(10. 12.~16.) 중 한국 법무부가 주최한 부대행사로, 각국 정부 대표단과 

학계·국제기구·국제중재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2017년부터 ISDS 제도 개혁 관련 국제규범을 논의하고 있는 UN 회원국 간 실무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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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는 아나 쥬뱅-브레 UNCITRAL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양준열 법무부 국제

투자분쟁과 검사가 주제 발표를 맡고, 토론자로는 마티외 로(Mathieu

Raux) 프랑스 유럽외교부 법률국 법률자문관, 에릭 드 브라반데레(Eric De

Brabandere)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 교수, 라이 티 반 아인(Lai Thi Van

Anh) 베트남 법무부 국제법국 부국장 등 3명이 참석했습니다.

○ 발표자인 양준열 검사는 “반소를 너무 좁게 인정하면 투자자와 국가 간 

불균형이 남고, 너무 넓게 인정하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지적하며, 반소 인정의 3가지 기준으로 ‘동의(Consent)’, ‘관련성

(Connection)’, ‘실체적 근거(Substantive Basis)’를 제시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어냈습니다.

(홍콩) 국가의 범위와 국유기업, ISDS 국가책임 – 홍콩중재주간 부대행사 

□ 두 번째 세미나는 10. 21.(수) 9:00~10:20(현지 시각) 홍콩국제중재센터

(HKIAC)에서 「국가의 범위는 어디에서 끝나는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의

국가귀속, 국유기업과 국가책임」을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 세미나는 염호영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가 사회를, 신희택 前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발언을, 강준하 국제법무국장이 폐회사를 각각

맡았고, 토론자로 양준열 검사, 안톤 웨어(Anton A. Ware) 아놀드 앤 포터

(Arnold & Porter) 변호사, 아흐메드 하캄(Ahmed Abdel Hakam) 볼테라 피에타

(Volterra Fietta) 변호사, 이사라(Sarah Lee) 데베보이스 & 플림턴(Debevoise &

Plimpton) 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5명이 참여했습니다.

○ 신희택 교수는 기조발언에서 “공공기관 등의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는 문제된 행위가 진정 국가의 행위인지를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웨어 변호사는 ISDS 판정례를 바탕으로 “이는 단순히 국가

와의 지분소유 관계가 아닌 실제 국제법 조항에 대한 심사를 통해 판단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 그 밖에도 토론자들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ISDS 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공기업 등의 행위로 인해 ISDS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선례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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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상설 투자재판소 설립 논의 – 서울ADR페스티벌 부대행사

□ 세 번째 세미나는 10. 29.(목) 12:30~14:30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상사중재원

(KCAB)에서 「조약 설계에서 분쟁 실무까지: UNCITRAL의 상설 1심·

상소심 재판소 도입안이 ISDS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 서울 ADR 페스티벌 부대행사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UN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CITRAL) 제3실무작업반에서 논의 중인 상설 투자재판소(1심·상소심)

도입안이 ISDS 사건의 실무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세미나는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개회사를, 조아라 법무부 국제

투자분쟁과장이 사회를, 양준열 검사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이재성

UNCITRAL 수석 법률관, 석진영 상설중재재판소(PCA) 법률자문관, 이재민

교수, 제프리 설리번(Jeffrey Sullivan KC) 데베보이스 & 플림턴(Debevoise &

Plimpton) 변호사, 니콜라스 링가드(Nicholas Lingard) 프레시필즈(Freshfields)

변호사, 막시 셰러(Maxi Scherer)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재판소 의장 

등 6명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 토론에 참여한 이재민 교수는 “기존 중재절차와 상설재판소 체계가 병존 시 

ISDS 절차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각국의 상설재판소 관할에 대한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고, 막시 셰러 의장도 “상설재판소 

판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 사회의 ISDS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의 

정책 권한과 투자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무외교’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

【별 첨】세미나 연사 명단, 행사사진, 포스터

담당 부서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
담당자

  과장 조아라 (02-2110-3331)

  검사 염호영 (02-2110-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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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세미나 연사 명단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작업반 회의 부대 세미나(10. 13.)

사 진 성 명 참여 직 위

아나 쥬뱅-브레

(Anna Joubin-Bret)
개회사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사무총장

이재민

(Jaemin Lee)
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준열

(Junyeul Alex Yang)
주제발표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

마티외 로

(Mathieu Raux)
토론

프랑스 유럽외교부 법률국 

법률자문관

에릭 드 브라반데레

(Eric De Brabandere)
토론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 교수,

DMDB Law 파트너 변호사

라이 티 반 아인

(Lai Thi Van Anh)
토론 베트남 법무부 국제법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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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중재주간(Hong Kong Arbitration Week) 부대 행사(10. 21.)
 사 진 성 명 참여 직 위

신희택
(Hi-Taek Shin)

기조발언
前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국 Twenty Essex 중재인)

염호영

(Hoyoung Youm)
사회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

강준하

(Junha Kang)
폐회사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양준열

(Junyeul Alex Yang)
토론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

안톤 웨어

(Anton A. Ware)
토론 Arnold&Porter 파트너 변호사

아흐메드 하캄

(Ahmed Abdel Hakam)
토론 Volterra Fietta 파트너 변호사

이사라
(Sarah Lee)

토론 Debevoise & Plimpton 변호사 

박소영

(So Young Park)
토론

율촌 변호사 

(前 국제투자분쟁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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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ADR 페스티벌 주간 부대행사(10. 29.)

 사 진 성 명 참여 직 위

강준하

(Junha Kang)
개회사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조아라

(Ara Cho)
사회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양준열

(Junyeul Alex Yang)
주제발표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

이재성

(Jae Sung Lee)
토론 UNCITRAL 수석 법률관

석진영

(Jinyoung Seok)
토론 상설중재재판소(PCA) 법률자문관

이재민

(Jaemin Lee)
토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프리 설리번

(Jeffrey Sullivan KC)
토론

Debevoise & Plimpton 

파트너 변호사

니콜라스 링가드

(Nicholas Lingard)
토론 Freshfields 파트너 변호사

막시 셰러

(Maxi Scherer)
토론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재판소 의장,

영국 퀸메리대학교 교수


